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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철학연구소�(박남희소장�)는� 오는� �8월� �7일� 오전� �1�0시�,� 철학아카데미에서� � 
�2�0�1�4� 대한민국�,� 희망의� 조건� �1� ‘우리는� 무엇을� 바라야� 하는가’라는� 주제로� 

학술세미나를� 개최한다�.� � 

난세�(亂世�)라는� 말이� 있다�.� 어지러운� 세상이라는� 뜻이다�.� 차라리� 오늘날의� 대한민국을� 난세라

는� 말로� 간단하게� 표현할� 수� 있으면� 좋겠다�.� 그냥� 어지러운� 거라면� 정리하고� 치우면� 그뿐이다�.� 

시간이� 걸려도�,� 힘이� 들어도�,� 포기하지� 않고� 계속� 열심히� 치우다보면� 결국� 어지러운� 세상은� 정

돈되기� 마련이다�.� 그런데� 그렇지가� 않다�.� 오늘날의� 대한민국은� 분명� 나라� 안팎이� 다� 어지러운

데� 어떤� 면에서는� 이상하게도� 모든� 것이� 다� 안정되어� 있다�.� 정리하거나� 치우고� 싶어도� 그럴� 수� 

없다�.� 서서히� 안정된� 모습으로� 침몰해가던� 거함� ‘세월호’에서� 그랬던� 것처럼� 마치� 무엇인가� 

우리에게� “그냥� 가만� 있으라�!”고� 명령을� 내리는� 것만� 같다�.� “가만� 있으라�!� 괜시리� 떠들고� 움

직여� 봤자� 혼란만� 부추길� 뿐이다�.� 가만� 있으라�!� 가만� 있으라�!”

무엇을� 어떻게� 해야� 할까�?� 선거를� 잘� 하고� 정권이� 바뀌기만� 하면�,� 혹은� 그� 반대로� 현재의� 정권

이� 그대로� 잘� 유지되기만� 하면�,� 모든� 문제가� 다� 해결될까�?� 그럴� 수만� 있다면� 얼마나� 좋겠는가�?� 

그럼� 정권을� 바꿀�,� 혹은� 그� 반대로� 현재의� 정권을� 잘� 유지할�,� 노력만� 기울이면� 된다�.� 유감스럽

게도� 문제는� 그렇게� 간단하지� 않다�.� 대한민국의� 국가정체성을� 어떻게� 이해하든� 상관없이� 한� 가

지� 분명한� 것은� 현대� 사회를� 움직이는� 권력이란� 특정한� 정파�,� 특정한� 인물들로� 한정될� 수� 없는� 

복잡·미묘한� 개념이라는� 사실이다�.� 정당� 권력은� 권력의� 표면적인� 현상에� 불과하다�.� 우리에게� 

“가만� 있으라�!”고� 명령을� 내리는� 권력은� 정당� 권력의� 이면에� 감추어져� 있다�.� 그� 권력을� 바꾸

지� 않으면�,� 그� 권력이� 우리에게� 함부로� “가만� 있으라�!”� 명령을� 내리지� 못하게� 만들지� 않으면� 

우린� 결코� 세상을� 바꿀� 수� 없다�.

시간이� 걸려도�,� 힘이� 들어도�,� 포기하지� 않고� 계속� 열심히� 치우다보면� 결국� 어지러운� 세상은� 정

돈되기� 마련이다�.� 그런데� 그렇지가� 않다�.� 오늘날의� 대한민국은� 분명� 나라� 안팎이� 다� 어지러운

데� 어떤� 면에서는� 이상하게도� 모든� 것이� 다� 안정되어� 있다�.� 정리하거나� 치우고� 싶어도� 그럴� 수� 

없다�.� 서서히� 안정된� 모습으로� 침몰해가던� 거함� ‘세월호’에서� 그랬던� 것처럼� 마치� 무엇인가� 

우리에게� “그냥� 가만� 있으라�!”고� 명령을� 내리는� 것만� 같다�.� “가만� 있으라�!� 괜시리� 떠들고� 움우리에게� “그냥� 가만� 있으라�!”고� 명령을� 내리는� 것만� 같다�.� “가만� 있으라�!� 괜시리� 떠들고� 움

직여� 봤자� 혼란만� 부추길� 뿐이다�.� 가만� 있으라�!� 가만� 있으라�!”

무엇을� 어떻게� 해야� 할까�?� 선거를� 잘� 하고� 정권이� 바뀌기만� 하면�,� 혹은� 그� 반대로� 현재의� 정권



‘�2�0�1�4� 대한민국�,� 희망의� 조건� �1� �-� 우리는� 무엇을� 바라야� 하는가’는� 이러한� 문제의식을� 바탕으로� 

희망철학연구소가� 기획한� 철학� 세미나이다�.� 희망철학연구소의� 연구원들은� �<희망의� 조건�>에서� 오

늘날의� 대한민국이� 안고� 있는� 여러� 문제들에� 관해� 다음과� 같은� 열� 개의� 주제들을� 화두로� 삼아� 성

찰해보고자� 한다�.� 

�8월�:� ‘희망의� 조건� �1’�/� � 종교�,� 건강�,� 기술�,� 공동체�,� 거주� � 

�1�2월�:‘희망의� 조건� �2’�/� � 윤리�,� 자유�,� 관계�,� 교육�,� 환경� 

권력은� 여타의� 사회현상으로부터� 유리된� 어떤� 실체적� 힘을� 표현하는� 말이� 아니다�.� 그것은� 도리어� 

우리가� 우리� 자신의� 삶과� 존재를� 어떻게� 이해하는지�,� 우리가� 지향하는� 사회가� 어떤� 성격의� 것인지

에� 따라� 끊임없이� 변화해가는� 비실체적� 환영과도� 같은� 것이다�.� �<희망의� 조건�>에서� 다루어질� 열� 개

의� 주제들은� 이� 비실체적� 환영으로서의� 권력을� 이해하는� 데� 있어서� 핵심적인� 의미를� 지닌다�.� 바로� 

이� 열� 개의� 주제들에� 대한� 철학적� 성찰이야말로� 우리� 자신의� 삶과� 존재�,� 그리고� 우리가� 지향할� 사

회의� 성격을� 규정할� 열쇠가� 될� 것이다�.

권력은� 여타의� 사회현상으로부터� 유리된� 어떤� 실체적� 힘을� 표현하는� 말이� 아니다�.� 그것은� 도리어� 

우리가� 우리� 자신의� 삶과� 존재를� 어떻게� 이해하는지�,� 우리가� 지향하는� 사회가� 어떤� 성격의� 것인지우리가� 우리� 자신의� 삶과� 존재를� 어떻게� 이해하는지�,� 우리가� 지향하는� 사회가� 어떤� 성격의� 것인지

에� 따라� 끊임없이� 변화해가는� 비실체적� 환영과도� 같은� 것이다�.� �<희망의� 조건�>에서� 다루어질� 열� 개

의� 주제들은� 이� 비실체적� 환영으로서의� 권력을� 이해하는� 데� 있어서� 핵심적인� 의미를� 지닌다�.� 바로� 

이� 열� 개의� 주제들에� 대한� 철학적� 성찰이야말로� 우리� 자신의� 삶과� 존재�,� 그리고� 우리가� 지향할� 사

회의� 성격을� 규정할� 열쇠가� 될� 것이다�.


